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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설

조선시대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이었지만, 당시 명나라 사신에게 "난설헌의 시는 속된 세상 바깥에 있는
것 같다. 그 시구는 모두 주옥같다."라는 극찬을 받은 천재시인 허난설헌(본명 허초희)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. 안유
진 연극영화학과 동문이 '허초희'역을 맡았다.

허초희의 유려한 시 세계를 국악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음악으로 재구성함
일반적으로 인물의 일생을 재조명하는 방식이 아닌 '허초희'의 두 지음인 '이달'과 '허균' 두 사람의 대립되는
관점에서 바라본 당대 시대상과 그 안에서 구축된 '허난설헌'의 시 세계를 표현함. 이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과
시인의 삶을 동시에 담아내 큰 호평을 받음

캐스트
정인지, 유현석, 안재영, 안유진, 김려원, 최호승, 최석진, 정성일, 양승리 등

http://hyu.wiki/%EC%95%88%EC%9C%A0%EC%A7%84
http://hyu.wiki/%EC%95%88%EC%9C%A0%EC%A7%84
http://hyu.wiki/%EC%97%B0%EA%B7%B9%EC%98%81%ED%99%94%ED%95%99%EA%B3%BC

